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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속 기구인‘K문화강국

위원회’의 유홍준 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가 5월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유홍준 위원장이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민과 언론

에게 인사하는 첫 공식석상 자리가 될 예정이다.

유홍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3대 문화재청장을 지냈고 현재 명지대학

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나의 문화유산답사기’시리즈를 집필한 국내 대

표 문화유산 전문가이자 문화정책가이다.

배포일� :� 2025.05.08.� 오전9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 

유홍준 위원장 주재 기자간담회 개최…

 “문화가 빛이 되는 나라”슬로건 걸고 5대 비전 발표한다

▲ 유홍준 위원장, 5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 연다 

▲ K문화강국위원회 슬로건 및 5대 비전 발표… ‘이재명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 문화의 

길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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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강국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K-컬쳐와 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실현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를 정책적·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이다.

이 후보의 문화강국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약을 발굴하여 중앙 선대위에 

정책을 제안하고, 발표된 공약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와의 만남·지역별 문화정책 간담회 등 

문화강국 캠페인 일정을 기획하여 후보와 국민 사이를 잇고, 문화 관련 주요 

인물·단체와의 협력을 이뤄내 전국적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문화컨텐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더

불어 상임공동본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김준혁·이기헌 국회의원과 

이우종 (사)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을 위촉했다.

유홍준 위원장은“K문화강국위원회를 통해 예술인의 이야기, 창작자의 고민, 

업계의 고충, 국민 한 사람 마다의 문화적 순간들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듣겠

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위원회는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 문화로 이어진 길을 놓겠다. 그 길에서 이

야기하고, 듣고, 함께 설계하는 문화정치의 시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의

지를 드러냈다. /끝/


